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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릿이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Mplus 8.2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기초분석, Pearson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그 결과 첫째,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성장신념과 그릿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신념은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행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성장
신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이론 및 실천적 시사점이 논의되
었다. 

주제어 : 고등학생, 부모의 자율성 지지, 성장신념, 그릿,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uctural associat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growth mindset, grit and avoidant help-seeking 
behaviors. There were 419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for this study, and their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growth mindset, girt and avoidant help-seeking behaviors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 Descriptive analyses,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strapping analyses were performed to explore those relations through SPSS 25.0 and Mplus 8.2. 
First of all, as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had positive 
effects on growth mindset and grit. Second, the growth mindset worked as a negative mediator for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avoidant help-seeking behaviors. The 
results suggested that we should consider not only relations with parents but also individual growth 
mindset to increase high school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lso,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Parental autonomy support, Growth mindset, Grit, Avoidant 
Help-s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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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 학습상황에서 어려움이나 곤경에 빠져 좌절이
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때로는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종종 보곤 한다.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한 학습장면에서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은 개개인의 학습자에게 중요한 전
략이 되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은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곤란함을 극복할 
수 있다.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이 학습상황에서 직접적
이고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해줌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 학생은 그들의 학업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
지 않는다[1]. 특히 청소년기는 인지발달과 함께 메타인
지 능력이 발달하여 도움을 구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더 잘 지각하게 되지만[2], 도움추구행동을 타인에게 의
존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의 독립과 능력을 방해하
는 요소로 인식하여 오히려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3]. 
더욱이 최근 온라인수업으로 대표되는 교육 방법의 변화
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
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도움추구행동을 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등의 회피적 행
동을 보이기 십상이다[4,5]. 

도움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은 청소년은 대체로 낮은 
학업적,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뒤떨어지는 성취를 
보이며, 자기조절 전략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낮은 성취목표의 성향을 지닌다[6]. 학년이 올라
갈수록 도움을 회피하는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7]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학업적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과제의 미해결뿐만 아니라 
학습 부진이나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8]. 학습자가 도움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나 부모, 친구 등의 사회적지지 관
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9]. 특히 청소년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관계 요인 중 부모의 영향을 많
이 받게 된다[10].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청
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 자기주도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외적 가치를 형성하는 주요 변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1].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릿(Grit)은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이 있으며[12] 그들의 성취를 예측하는데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3]. Duckworth에 의
해 제안된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정의되며 노력지속과 흥미유지
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14]. 노력지속은 목표의 달
성을 위해 실패나 역경, 좌절과 같은 어려움이 동반되는 
환경의 변화에서도 노력을 지속하는 끈기와 인내이며 흥
미유지는 열정의 정도로 비교적 오랜 시간에 한 가지 목
표나 관심을 유지하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15]. 부모
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동일수록 그릿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16,17].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스스
로 선택한 일에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보인다는 점을 고
려하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여 적절한 목표와 
행동을 선택하고 이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할수록 그릿과 
같은 내적 요인을 변화시켜 학습장면에서의 행동이나 태
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18]. 

선행연구에 비추어봤을 때, 도움추구행동을 결정하는
데 학생의 지능에 대한 신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지능이나 능력이 타고나는 것
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신념
(Growth mindset)은 지능이 변화하기 어려운 고정된 
것이라는 ‘실체이론(entity theory)’의 관점이나, 지능이 
노력으로 향상될 수 있는 유연한 특성이라는 ‘증가이론
(incremental theory)’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20]. 실
체이론을 믿는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 당면했을 때 노
력하지 않거나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크며, 증가이론을 
믿는 학생들은 학업 수행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 가능성이 더 크다[21]. 성장
신념이 약한 학생일수록 도움추구행동을 잠재적 위협으
로 판단하여 도움추구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이를 뒷
받침하는 연구로 Shih[19]는 학생들의 고정신념이 도움
추구 회피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성장신념이 도움추구 
회피를 부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Shively와 
Ryan[22]은 성장신념이 높은 학생들이 도움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
로 지능에 대한 신념과 도움추구행동의 관계에 관한 실
증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학습 과정에서 도움을 청할 상황과 방법을 아는 것은 
핵심적인 자기조절능력이다[1].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
업에 참여하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알기 위해 
교사나 친구 또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추구 행동을 하지 않거나, 
발전 없이 혼자서 계속하거나,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것
보다 더 이로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도움을 받
는 방법을 아는 학생들은 한결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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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갈 수 있다[23]. 최근 조민규[12]의 연구에서는 구
조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성장신념과 그릿이 다양한 자기
주도학습 전략의 사용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검증하
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도움추구행동이 자기조절학습
의 한 전략임을 고려할 때, 환경적 지지 요인인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개인 내적 기본심리욕구인 성장신념과 그
릿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의 자율성지지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부모가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격

려하고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양육방식을 말한
다[24].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는 자녀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자율적 자기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25].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아동의 자기체계 과정의 
발달, 그리고 아동기 전반에 걸쳐서 있는 수많은 영역에 
대한 발달을 예측하고, 아동·청소년의 자율동기, 자아존
중감, 내재적 동기화 그리고 적응과 관련이 있다[26]. 부
모가 보이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성적을 
높이고, 학교에서의 성취와 자아발달, 학업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며, 학습 문제, 정서조절 등의 부적응을 줄이
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1,27]. 이
같이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시각에서 그들의 관
점을 수용하고, 선택이나 결정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함
으로 자녀의 개인적인 흥미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특성을 의미한다[28]. 

신창환 등[29]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높고, 자녀
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표현해줄 때, 자녀의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박선영과 홍세희[30]는 자율
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지자 등[31]은 자녀
가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 지향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최대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일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통한 
학업성취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
는 자녀의 동기변수인 자기조절유형, 학업적 유능감, 자
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취 등의 결과변수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2]. Soenens과 Vansteenkiste[33]가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녀의 자율성 수준의 관계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자

녀의 학업성취와 교우 관계의 자율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 효능감과의 
관계는 학생들의 자기결정동기 유형인 자율성과 통제성
의 조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란영
[34]은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녀는 당면한 문제
를 스스로 해결하며 유능감을 느끼고 적절한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
녀의 사회기술과 관계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자율
성 지지는 자녀의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소수이다. 

2.2 성장신념
성장신념(Growth mindset)은 증진이론(incremental 

theory)에 기초한 개념으로 지능이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신
념 체계이고, 고정신념(Fixed mindset)은 지능이나 능
력을 고정된 내적 실체를 가진 것으로 노력을 기울여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신념이다[20]. 개개인이 가진 성장
신념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성취기준, 목표지향, 귀인, 과
제의 난이도, 도전과 좌절, 노력에 대한 생각 등 많은 부
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5]5. 특히 청소년 시
기에는 이러한 고정신념과 성장신념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들이 성장신념을 지닌 학생들에 비
하여 학업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즉, 고
정신념의 성향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습장면에서 부정
적인 피드백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지적 능
력이나 낮은 학업능력을 그 실패의 원인으로 귀인하여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성장신념을 가진 학생은 자기조절학습능력
과 학업적 동기, 창의성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목표지향성이나 탐구열, 호기심도 높게 나타났다[37]. 이
들은 도전적인 과제에 당면했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인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층 더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나아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역경이나 장애물에도 높은 탄력성
을 보여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패나 부정적인 
경험을 비교적 잘 헤쳐 나가는 특징을 보여준다[20]. 성
장신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노력이나 연습, 학
습전략 등으로 귀인 하는 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결과
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노력하는 행위 자체를 즐거움으로 느끼게 된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164

[38]. 구체적으로, 고정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도움을 추
구하는 행동이 자신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여길 
수 있다. 반면 성장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도움추구를 자
신의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술 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20]. 

2.3 그릿
Duckworth[14]에 의해 제안된 그릿(Grit)은 자아존

중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의 비인지적 요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열정과 끈기’
로 정의될 수 있으며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의 두 하위요
인으로 구성된다[14]. 하위요인 중 흥미유지는 열정의 정
도를 의미하며 비교적 장기간 한 가지 목표나 관심을 유
지하는 것을 말하며[39], 노력지속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실패나 어려움, 침체와 같은 내·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인내와 끈기로 설명할 수 있다[15]. 그
릿은 다양한 분야의 장기적인 결과물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비인지적 요인으로,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통제력, 만족지연능력, 자제력 등이 높으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외부의 피드백 없이 지속적인 노
력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그릿이 낮은 사람은 목표 
달성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자주 바뀌
며 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또한 적게 하였다. 그릿은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과 군대에서도 적응 등 다양한 분
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23,37]. 높은 그릿을 가진 학
생들은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력을 발휘하고, 학업적 유
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36]. 또한, 그릿은 학교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으며[40] 회복탄
력성, 자아정체성, 만족도, 직업유지 등 다양한 삶의 영
역에서 긍정적 요소들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41]. 
그릿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수행접근목표, 숙달목표, 연습
과 성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창의적 성향 등을 정
적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다[15,39,42]. 그릿은 성장 가
능하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릿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
년의 성취를 도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13,14]. 

2.4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도움추구행동(help-seeking behavior)은 학문적 성

취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고, 지식과 정
보, 기술의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계 

및 계획된 행동이다[43]. 반면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avoidant help-seeking)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그냥 넘겨버리거나 도움요청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6].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도움추구행동이 
학습 과정이나 과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
도 교사나 부모, 또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회
피하는 경향을 나타낸다[1,2].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대
한 연구는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데 따른 손해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는 무능함을 지각함으로써 자존심이 위협을 받는다거나, 
질문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비롯된
다고 볼 수 있다[44].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수
업이 진행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이 줄어들면서 도움회피 행동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5,45].

Ryan 등[6]은 학업적 능력에 대한 걱정이 학생들의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하
였다. 몇몇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자신의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학업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인다고 믿는데, 이러한 믿음이 높은 학생일수록 도움
추구행동을 더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그러나 회
피적 행동보다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이 효율적인 학습전
략으로 확인되었고, 도움추구행동의 적응력을 통해 학생
들은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7]. 학생들
은 학습의 지속성을 위해 때때로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
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추구행동은 중
요한 학업적 전략이 되며,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함을 지각하고, 도움추
구행동을 결정하여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적합한 사
람이나 적절한 자료에 접근해야 한다[6,47].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릿,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청소년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모
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10] 특히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장신념과 함께 작용하여 학습자의 
인내와 끈기, 즉 그릿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7]. 예컨
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기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릿,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대한 융합적 연구 165

Fig.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본심리욕구는 충족되며 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높은 성장
신념을 가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그릿을 증진시
킬 수 있다. 부모가 자율성을 지지할수록 자녀는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고 적절한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17]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사회기술과 관계가 있고 이는 자녀의 회피적 도움추구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성장신념, 그릿, 회
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장신념이 높은 학습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내하
는 힘이 강하며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도 쉽게 도전하는 성향을 보인다
[45].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창의성, 학습동기의 측
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목표지향성이나 학구열, 
호기심도 높게 나타난다[48]. Shively 등[22]은 성장신
념이 높은 학생들이 도움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고, Shih[19]는 학생들의 고정신념이 도움추
구 회피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성장신념이 도움추구 회
피를 부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릿은 청소년기
에 경험하는 여러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원으로 작
용할 수 있다. 그릿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자기조절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37] 자기효능감, 수
행접근목표, 자아존중감, 학업적 유능감 등을 정적으로 
예측한다[15,42].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선택
한 일에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여 적절한 목표와 행동을 
선택하고 이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할수록 성장신념이나 
그릿과 같은 내적 요인을 변화시켜 학습장면에서의 행동
이나 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14,18]. 이러한 면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성장신념은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H3. 그릿은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움
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고자 먼저 담당 교사
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였다. 학생들에게
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비 보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
내하고, 동의를 한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다. 설
문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으며 온
라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432명 중 응답에 
불성실한 반응을 보인 참가자를 제외하고 418명의 설문 
응답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자료 분석 도구 

3.3.1 부모의 자율성지지
Skinner 등[49]이 동기촉진적 관점에서 제작한 청소

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김태명과 이은주[50]가 우리
말로 번역한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자율성지
지 4문항(예,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91
로 나타났다.

3.3.2 성장신념 
성장신념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에 대한 

변화 정도를 믿는 것으로 Dweck[20]과 Park[51]이 사
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성장신념 4문항(예,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능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과 고
정신념 4문항(예,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능력은 쉽게 바
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
었으며, Cronbach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3.3.3 그릿
그릿은 Duckworth와 Quinn[52]이 고안한 Grit-S를 

Kim과 Hwang[42]이 수정, 번안한 흥미유지 4문항(예, 
나는 어떤 생각이나 일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읽
는다.)과 노력지속 4문항(예, 나는 시작한 일은 뭐든지 
끝장을 본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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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nal CFA model with 
standardization coefficient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72로 나타났다.

3.3.4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도움추구행동은 Karabenick과 Knapp[47]가 개발하

고 Pajares 등[53]에 의해 수정된 회피적 도움추구 4문
항(예, 나는 수업에서 배운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
다)로 평정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3.4 자료분석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릿이 

그들의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
해 Mplus 8.2 프로그램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수
행하였다. 이에 앞서,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찰 
변인들의 기초통계량을 검토하고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인 
간의 관련성이 조사되었으며, 변인들이 정규분포 조건을 만
족하는지는 확인하였다. 이어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잠재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이 184명(44%)이고, 여학생이 235명(56%)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년은 2학년 학생이 175명(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학년 학생이 127명(30%), 3학년 
학생이 117명(28%)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잠재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인 변인들의 경향성을 파
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모든 변인에 있어 두 지수의 절대값
이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기에, 본 연구의 데이터는 정
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겠다[54]. 또한, 응답자의 회
피적 도움 요청 성향은 다른 모든 변인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변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Research variables 1 2 3 4

1. Grit - .19** .21** -.14**

2. Growth mindset - .25** -.25**

3. Patent’s auto support - -.14**

4. Avoidant help-seeking -

M 2.84 4.06 4.15 2.13

SD .63 .75 .85 .91

Kurtosis .02 .29 .08 .22

Skewness .10 .79 .83 .77
** p<.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for research variables

4.3 연구모형의 검증과 수정 
본 연구는 2단계의 구조방정식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첫 번째 단계는 잠재 요인을 구
성하는 각각의 문항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이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
수를 분석한 결과, CFI=. 86, TLI=.84, RMSEA=.08, 
SRMR=.07로 나타났다. RMSEA와 SRMR은 양호한 수
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였으나, CFI와 TLI의 낮은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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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보여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모형 
수정은 LM(Lagrange Multiplier modification test; 
Chou와 Bentler[55]) 테스트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결
과적으로 성장신념 요인 내의 측정변수 간(문항 4와 3, 
문항 8과 7, 문항 2와 1)의 오차 범위 상관을 허용하여 
Fig. 2와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때, 각 잠재 요인에 
대한 모든 표준화 계수 부하량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소폭 상승하여, CFI=.90, TLI=.90, RMSEA=.07, 
SRMR=.07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괜찮은 수준의 적합도
를 보였다. 

앞서 기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Fig. 2의 수정된 
측정모형에 인과관계를 추가하여 최종으로 검증된 연구
모형은 Fig. 3과 같다.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CFI=.90, TLI=.90, RMSEA=.07, SRMR=.07
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를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최종모형
의 경로별 표준화 계수를 비롯하여 오차와 비표준화계수
는 Table 3에 표기하였다.

Model χ2 df CFI TLI RMSEA SRMR

Initial CFA 1106.30 246 .86 .84 .08 .07

Modified CFA 810.84 243 .90 .90 .07 .07

Structured model 787.34 242 .90 .90 .07 .07

Final model 787.34 242 .90 .90 .07 .07

Table 2. Summary of the model-fit statistics  

*** p<.001
Fig. 3. F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SD

Auto --> Mindset .34 .24 .06

Auto --> Grit .32 .24 .07

Mindset --> Help -.33 -.26 .06

Table 3. Path coefficients of structural model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성장신념을 매개하여 고
등학생의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
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56]. 매개효과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한 결과 하
한값이 -.18, 상한값이 -.03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성장신념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Table 4로 제시
하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정도가 그들의 도움추구 회피 성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성장신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Path β SE
95% Cl

lwr upr

Patent’s auto 
support -> Growth 

mindset -> Avoidant 
help-seeking

-.07 .02 -.18 -.03

Table 4. Test of indirect effect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 
성장신념, 그릿,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의 자율성지지는 성장신념과 그릿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
는 고등학생의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신념은 고등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움추구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
릿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회피적 도
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지각
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성장신념과 그릿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와의 긍정
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동일수록 그릿 수준이 높아지고
[16,17], 부모의 자율성지지를 높게 지각한 자녀일수록 
성장신념이 높아진다는[57]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고등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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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신념과 그릿 수준을 높이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
고, 부모의 자율성지지를 강화하고 부모 자녀 간의 긍정
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지
각된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고등학생의 회피적 도움추구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높다고 하
더라도 그들의 도움추구 회피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성
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움추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부모양육태도가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9]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부모
의 자율성지지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 간의 학습자 개인
이 경험하는 심리적·환경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성장신념
은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끼쳤
다. 즉, 고등학생의 성장신념이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부정적 학업
태도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능이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
[20]고 보는 성장신념이 높은 학습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
황에서 도움추구를 하는 것은 발전 없이 혼자서 계속하
거나, 과제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2] 필요할 때 도움을 추구하는 방법
과 기술을 아는 학생들은 훨씬 적극적으로 학습을 지속
하거나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그릿은 고등학
생의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이 확인되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실패나 역경과 같은 환
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끈기와 인내로 
나타나는 그릿[15]이 고등학생의 내적인 요인을 변화시
켜 회피적 도움추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고 예상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유의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자기통제력, 자제력 
등이 높고, 외부의 피드백 없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연구결과[23,37]를 일부 뒷받침하
는 것으로 그릿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학업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적지지 요인으로 부모의 자율성지지뿐만 아니라 동료
지지, 교사지지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는 학생들이 학업적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지 자원과 환경을 설계하는데 구
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성장신념이 도움추
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의 주요 전략으로서 도움추구행동을 높이기 위해 성
장신념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장신
념은 훈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58], 부모의 자율성지지
에 대한 지각도 훈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48] 향후 
실험연구를 통해 성장신념과 부모의 자율성지지에 대한 
긍정적 지각 훈련이 도움추구행동을 높일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선행연구와 그릿의 특
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그릿 수준이 회피적 도움요청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한정된 지역의 일반계 고등
학생만을 대상으로 표집조사했으므로 연구대상의 대표성
을 보장할 수 없고, 성별이나 학년(연령)과 같은 인구학
적 변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그릿의 영향을 받는 학업의 중요성 비중이 점점 커지는 
시기가 중학교 때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중학생들에게
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
는 어떠한 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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